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4, pp.519-526, November 30,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519 -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519

JCCT 2021-11-6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노준희*, 김은영**

No Jun Hee*, Kim Eun Young**

요 약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

다. G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만족

도, 감성지능, 그릿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감성지능

과 전공만족도로 설명력은 61.7%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교과활동 및 비교과 활동의 전략이 요구되며, 이러한 활동 전략이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

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능력,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help establish positive and professional nursing intuition by confirming 
the degre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nursing intuition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were nursing students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A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2 to March 28, 2021 as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The analysis showed that higher major 
satisfac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it indicated more positive and professional nursing intuitio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were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61.7%.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urriculum activities and strategies of comparison and 
activitie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se strategies are also expected to help nursing students establish positive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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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중국우한에서시작된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흡

기를 통해 전파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급속도로 퍼져

결국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으로 2020년 3월 11일에 선포하였다[1].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2].

세계적으로 대유행(Pandemic)의 장기화는 의료진인

간호사의 부족을 초래하고 장시간 근무로 인해 피로감

증가 및 안전 위험 증가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3]. 환자를 직접 간호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의료인

중에서도 간호사의 비중이 73.5%로 가장 많았으며, 의

사 20.0%, 치과의사 4.6%, 한의사 1.9%의 순으로 나타

났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하루에 한 명꼴로 COVID-19

에 감염되고 있다는 보도[4]를 접하고 있는 간호대학생

들은 COVID-19 상황에서 간호전문직에 관한 재정립

시기가 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꺼리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된다.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간호대학생들은 불안과 함께 높은 수준의 위험인식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합한 간호교육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간호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6].

한편,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낮은 이직률[7]과 효

율적인 간호업무 수행능력에[8]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간

호전문직관은 대학생 시기의 이론 및 실습 전공교과목

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되며, 이때 형성된 간호전문직

관이 향후 임상실무에서 간호사의 역량으로 이어진다

는 점을 고려할 때[9],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COVID-19로 인해 교육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면 수업 대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불가

피하게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 성공적인 학습

활동을 위해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적극적

으로 학습할 때 학습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

다[10] 그러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

우 온라인 환경에서의 학습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11].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업성취도와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10], 이는 향후 졸업 후 진

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반면, 긍정적인 심리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자기 주

도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학의 주요 관

심인 감성지능, 그릿(Grit)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선행연

구들에서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고[12], 대학 생활[13], 간호전문직

관[14]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감정 성향을 의미하는 감성지능은 대학생

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어떠

한 문제 발생 시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15]. 즉,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

을 효율적으로 조절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

성지능이다[16].

이러한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전문직관과 관련성이

높은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및 그릿(Grit)을 파악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간호대학생들에게 효율적

이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

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대

학 생활을 맘껏 누리고 경험해야 할 캠퍼스 생활의 부

족한 경험이 간호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자기주도학습능

력, 감성지능 및 그릿이 간호전문직관과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선행연

구와 비교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

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을 알아보고 간

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도움

을 주기위한 다양한 전략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1)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확인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

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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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

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

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련성 및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검정력 .90,

Cohen의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예측독립변수

7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 필요한 수는 123명이었으며,

중도 탈락을 고려하여 총 145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부(3%)를 제외한 총 142부

(97.9%)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기주도학습능력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Lee 등[17]이 개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3개의

능력요소와 8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학습계획 능력 20문항(학습욕구진단, 학습

목표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학습실행 능력 15문

항(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 학습전략 선택, 학습실행의

지속성), 학습평가 능력 10문항(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자기성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

도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부정

적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

도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5 이었다.

2) 감성지능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Wong과 Law [18]가 개발한

도구를 Jeong 등[19]이번안하여수정한도구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자기감성인식(self-emotion

appraisal) 4문항, 타인감성인식(other's emotion appraisal)

4문항, 감성활용(use of emotion) 4문항, 감성조절

(regulation of emotion)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 까지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Wong과 Law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9∼.82이었고, Jeong 등

[19]의 연구에서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3) 그릿

본 연구에서 그릿은 Duckworth과 Quinn [20]이 개

발하고 Lim [21]이 수정‧보완한 그릿-S 도구(Grit-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8문항으로 ‘흥미유지’ 4문항,

‘노력지속’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까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im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0이었다.

4)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Yeun, Kwan과 Ahn

[22]이 개발하고 Lee [23]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

식’, ‘간호 전문성’, ‘간호실무 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총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

한다. Lee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91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는 2021년 2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집하였

다. 자료수집을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안내문을 첨부하였으며,

안내문을 읽고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동의에 체크를 한 후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함으로써 취득하

는 직접적 이득은 없으며, 연구거부 또는 중도철회에

대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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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 후 분쇄하여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의

작성 소요 시간은 20∼25분이 소요되었으며, 설문 참여

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맞게 SPSS/WIN 21.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은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

호전문직관의 차이검증은 t-test, ANOVA로 사후검증

은 Scheffes test로 확인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으로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서 범주형 변수의 경우 더미변

수로 변환하여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 175명(80.3%), 남학생 43명

(19.7%)이었고, 평균 연령은 21.19세로 나타났다. 학년

은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55명(25.2%), 3학년 75명

(34.4%), 4학년 33명(15.1%)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

이 149명(68.3%)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64명(29.4%),

불만족 5명(2.3%)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218)

Characteristic Categories n(%) or M±SD

Age (years) 21.19±4.28

Gender Female 175(80.3)

Male 43(19.7)

School grade Freshman 55(25.2)

Sophomore 55(25.2)

Junior 75(34.4)

Senior 33(15.2)

Satisfaction with
major

2.660±0.52

Unsatisfied 5(2.3)

Moderately satisfied 64(29.4)

Satisfied 149(68.3)

 

2.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수준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자

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기준으로 평균 3.25±0.4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학습실행 점수가 3.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평가 점수가 3.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7점 기준으로 평균 4.05±0.54점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기감성인식 점수가 4.43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정활용 점수가 3.68점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릿은 평균 3.17±0.55점(5점 기준)으로, 하위영역별

로는 노력지속 3.31점, 흥미유지 3.03점 순으로 나타났

다. 간호전문직관 평균 점수는 5점 기준으로 4.00±0.43

점이었고, 하위영역별 점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4.17점,

사회적 인식 3.69점, 간호의 전문성 4.29점, 간호실무 역

할 4.18점, 간호의 독자성 3.68점이었다.

표 2. 대상자의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및간호전문직관
Table 2. Self-directed Learning,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Participants(N=218)

Variables M±SD Range
Self-directed Learning 3.25±0.40 1~5
Planning 3.23±0.50 1~5
Implementation 3.33±0.38 1~5
Evaluation 3.19±0.47 1~5
Emotional intelligence 4.05±0.54 1~7
Self-emotion appraisal 4.43±0.53 1~7
Other's emotion appraisal 4.09±0.69 1~7
Use of emotion 3.68±0.63 1~7
Regulation of emotion 3.98±0.73 1~7
Grit 3.17±0.55 1~5
Consistency of interest 3.03±0.63 1~5
Perseverance of effort 3.31±0.58 1~5
Nursing professionalism 4.00±0.43 1~5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17±0.48 1~5
Social awareness 3.69±0.61 1~5
Professionalism of nursing 4.29±0.50 1~5
Roles of nursing service 4.18±0.57 1~5
Originality of nursing 3.68±0.56 1~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전공만족도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

있었으나(F=5.74, p=.004)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반면, 성별과학년에따른 간

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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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Table 3.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18)

Characteristic Categories M±SD t or F(p)
Gender Female 4.01±0.42 0.19(.846)

Male 3.99±0.48

School grade Freshman 4.05±0.43 0.34(.799)
Sophomore 3.98±0.44
Junior 3.98±0.46
Senior 4.02±0.35

Satisfaction
with major†

Unsatisfieda 3.79±0.28 5.74(.004)
Moderately satisfiedb 3.87±0.44

Satisfiedc 4.07±0.42
†Scheffé test

4.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

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r=.32, p<.001),

감성지능(r=.78, p<.001), 그릿(r=.15, p=.026)에서 유의

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주도학습능력은 감성지능(r=.14, p=.038), 그릿(r=.63,

p<.001)에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감성지능

은 그릿(r=.19, p=.005)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공만족도, 감성지능, 그릿을 독립변수

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

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지수는 0.894∼0.962로

모두 0.10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40∼1.118으로 값이 모두 10보다 작아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지수 값이 1.706으로 나타나 잔차의 상

호 독립성을 만족하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111.684, p<.001). 또한, 잔차의 선형성, 정규 분

포성 및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감성지능(=.742, p<.001), 전공만족도(=.127, p=.004)

순이었으며,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이들 변수

의 설명력은 62.1%이었다(Table 5).

Ⅳ. 논 의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이 지각

하는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전문직관 정도

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

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

되었다.

표 4.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directed Learning,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N=218)

Variables
Age

Satisfaction
with major

Self-directed
Learning

Emotional
intelligence

Grit
Nursing

professionalis
m

r(p) r(p) r(p) r(p) r(p) r(p)

Age 1

Satisfaction with major .04(.576) 1　

Self-directed Learning .06(.406) .02(.760) 1

Emotional intelligence -.06(.417) .27(<.001) .14(.038) 1　

Grit .11(.111) .00(.999) .63(<.001) .19(.005) 1　
Nursing
professionalism

-.13(.052) .32(<.001) .13(.051) .78(<.001) .15(.026) 1

표 5.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
Table. 5.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N=218)
Variables B SE  t p R2 Adj.R2 F(p)
(Constant) 1.283 .173 7.427 <.001 .621 .615 116.684(<.001)
Satisfaction with major .078 .027 .127 2.915 .004
Emotional intelligence .593 .036 .742 16.675 <.001
Grit .008 .034 .011 .251 .802
Reference group: Satisfaction with major.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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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3.25점으로,

하위영역 중 학습실행 점수가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평가 점수가 3.1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4]에서도 학습 수행도나

기한 내 과제를 제출하는 학습실행은 높고, 성적이나

과제수행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학습평가가 낮게 나

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COVID-19 이후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는 본인의 학습관리에 많은 어려

움과 실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에서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학습과

정을 선택하고 통제하여 학습효과를 최대화 해야한다

[10].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흥미를 유도할 수 있

는 교수학습전략과 온라인 학습 환경의 개선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감성지능은 평균 4.05±0.54점(7점 만점)으로 평균 이

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기감성인식 점수가

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정활용 점수가

3.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간호사가

인간관계에서 감정노동을 관리하는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12]. 따라

서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본인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참여가 권장되며[25], 특히 감

정활용 점수가 제일 낮은점을 고려하여 명상, 마음 챙

기기, 정서관리 상담 등 다른사람의 감정과 정서에 공

감하고, 자신의 감성정보를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에 맞

게 행동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정훈련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그릿은 5점 만점에 3.17점으로, 노력지속이 3.31점,

흥미유지가 3.03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

구[26]에서 그릿이 3.11점이며, 하위영역 중 노력지속이

흥미유지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릿의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21]에서 그릿의

성격이 흥미유지보다는 노력지속의 특성을 더 잘 드러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본 연구 결과에서 노력

지속이 흥미유지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그릿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대

학생활 4년 동안의 목표를 위계화시켜 설정하고[20],

전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높여준다면 노력

지속과 함께 그릿 수준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들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기준으로 평균 4.00

점이었다. 이는 Hwang과 Shin[7]의 연구에서 전체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나타난 점수와 유사하였다. 그러

나 고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의

3.69~3.80점[26-28]으로 나타난 점수보다는 높았다. 특

히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

실무 역할, 간호의 독자성 모두에서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OVID-19와 같은 신종감염병

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던 선행연구[26,28]와 같은 결과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전공학문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28],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

록 저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공 교과목에서 뿐만 아니

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 감성

지능과 그릿에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기주

도학습능력은 감성지능과 그릿에서, 감성지능은 그릿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7], 감성지능[25], 그릿[26]

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

에 대한 설명력은 61.7%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

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

록 감성지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감성지

능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25] 간호대학생

의 감성지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기회를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일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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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이 지각

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

관의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파

악하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감성지능,

그릿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

고,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 감성지능과 그릿에서 각각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간호전문

직관에 영향요인은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감성지능을 강화시키는 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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